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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하지원, 동안미모 비결 "15년 동안 꾸준히 ○○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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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JTBC '냉장고를 부탁해'가 지난 16일 방송됐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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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배우 하지원(47)이 특별한 자기 관리 비법을 공개했다.

하지원이 지난 16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뱀파이어 미모'를 유지하는 비법을 낱낱이 밝혔다. 

하지원은 이날 방송에서 "조미료 맛을 싫어하고, 배달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 편"이라며 "요리에 편견을 깨는 것을 좋아해서,

올리브오일에 밥을 자작하게 말아먹거나 무김치에 아몬드를 같이 먹는다"고 창의력 가득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설명했다. 

더불어 "무려 15년 동안 꾸준히 섭취했다"며 다량의 레몬과 레몬즙도 소개했다. "나만의 관리 비법"이라며 로열젤리와 꿀 조

합도 공개했다.

이 밖에도 하지원은 각종 허브와 라임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대거 소개하며 건강관리와 '저속 노화'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자신이 요청한 '원팬 요리' 대결과 '향이 가득한 요리' 대결에서는 각각 샘킴, 윤남노 셰프의 손을 들어주며 확고한 음식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송 후 '냉장고를 부탁해'의 출연 '인증샷'을 공개한 하지원은 "게스트로 함께 출연한 장근석 배우와 무려 19년 만에 재회하게

돼 무척 반가웠고, 예능 나들이를 통해 방송으로만 만나던 셰프들을 직접 만나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까지 대접받아 너무나도

호강한 느낌"이라고 만족해했다. 

이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저만의 '비법 재료'들을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본업인 배우로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뿐만 아니라 화가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하지원은 최근 사업가로서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자신이 직접 설립한 뷰티 브랜드 '파우치24'를 통해 20년간 직접 사용하며 개발에 참여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hee3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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